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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roadkill occurrence of water deer (Hydropotes inermis), a 
representative roadkill species in South Korea. For this estimation, I analyzed national road statistics and roadkill statistics, and 
then reviewed case studies that estimated the number of deer roadkill in other countries to apply the estimating methods to 
our case. As a result, the estimated number of water deer vehicle collision was at least 60,000 per year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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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로드킬 동물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의 연간 로드킬 발생건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로 통계와 로드킬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국외의 사슴류 로드킬 발생건수에 관한 추정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고라니 로드킬 추정 방법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에서 고라니 로드킬은 연간 최소 6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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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는 서식지를 파편화하고 수많은 생물종을 위협하

는 가장 파괴적인 요소이며 (Noss 1993), 로드킬은 운전

자의 안전과 생물종의 보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Seiler 2005).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근래에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을 의미하는 

로드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로드

킬 발생건수를 제시한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

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로드킬 조사를 파악

하였으며, 이중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고라니를 대상으로 

연간 발생건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분석대상 도로

국내의 도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

청의 국가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국가 통계자료는 도

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 국도, 특별 ․ 광역시도, 지방

도, 시 ․ 군 ․ 구도)만을 다루고 있어, 농어촌도로 및 면리간

도로 등 자동차가 통행하며 로드킬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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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ad status classified by the related laws in South Korea

Road classification 
(the related law)

Length (km)
(Reference) Road type Length (km) Management 

agencies

Road 
(ROAD 
TRAFFIC 
ACT)

Road (ROAD ACT) 107,527
(MOLIT 2015)

Expressway 4,193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National road 13,94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etropolitan road 4,727 Metropolitan city
Local road 18,087 Province
City road 28,348 City
County road 22,637 County
Borough road 15,587 Borough

Road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ROAD 
NETWORK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59,356
(MOI 2013)

Township road 9,984

County

Village road 27,956

Agricultural road 21,416

Forest road (FRAMEWORK 
ACT ON FORESTRY) 

18,387
(KFS 2014)

National forest 
road

18,387

Forest Service

Public forest road Local 
government

Private forest road Individual
Total 185,270
An open area actually necessary to ensure safe and smooth 
movement of traffic of many unspecified persons, motor vehicles, 
and horses (ROAD TRAFFIC ACT)

No data Local 
government

Table 2. Road status of South Korea classified by map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Cho 2010)

Type Length (km) Ratio (%)
Expressway 3,355 0.6
National road 14,568 2.4
Local road 16,030 2.7
Metropolitan road 8,911 1.5
Metropolitan expressway road 254 0.0
City and county road 39,928 6.6
Inter township and village road 254,390 42.4
Narrow path 263,081 43.8

Total 600,516 100

도로의 최근 현황과 고라니 로드킬이 발생 가능한 도로의 

파악이 어려웠다 (Table 1).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

도에 수록된 도로 현황을 분석한 문헌자료를 파악하고 

(Table 2), 국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작회사에 질의하

여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어있는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Table 3). 파악결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총 107,527 

km이며 (MOLIT 2015), 수치지도에 수록된 도로 (소로 

제외)는 총 337,435 km (Cho 2010), 국내의 차량 내비게

이션에 등록된 도로는 총 265,680 km (Anonymous Ltd. 

20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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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oad status of South Korea classified by maps loaded on a Korean car navigation (Source from car navigation)

Type Length (km) Ratio (%)
Two-lane or more-lane road 113,930  42.9
One-lane road 151,750  57.1

Total 265,680 100

본 연구의 목적이 고라니 로드킬 발생건수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도로 통계 중 차량통행량과 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 고라니의 로드킬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

형의 도로를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확

인결과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도로 통계는 도로법 및 국토

지리정보원 지도의 통계와 달리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왕복1차선 이하의 도로로 구분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도로가 차

량이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중앙선이 없는 왕복1차선의 소형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낮아 고라니의 로드킬 발생빈

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의 도로에서 제

외하였다.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는 113,930 

km 였으며, 이 길이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길이인 107,527 

km와 유사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사실 상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법에 의한 도로를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로 여기고, 이 중 

도심지에 건설되어 고라니의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

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 ․ 광역시도, 시도, 구도를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 해당되는 총 

58,865 km의 도로를 분석 범위로 결정하였다.

2.2 국내외 로드킬 조사 현황 분석

국내의 로드킬 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국내에

서 출간된 정부 및 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와 언론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된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검색, 국회

도서관 검색, 인터넷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검색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악된 로드킬 조사 관계기

관의 실무자와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및 조사자와 현장 인

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5

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국외의 로드킬 조사 현황에 대한 연구논문과 연구

보고서 파악을 위해 논문정보 사이트인 “Sciencedirect”

와 “Google scholar”를 검색하였으며, 도로생태학 관련 연

구자들의 국제학회인 ICOE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logy and Transportation)와 IENE (Infra Eco 

Network Europe)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을 검색

하였다. 이중 각국의 로드킬 통계와 이에 대한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국내의 로드킬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3 고라니 로드킬 추정 방법

그간 국가 단위의 사슴류 로드킬 추정치가 발표된 북미

와 유럽의 사례를 보면 로드킬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통

계를 최소치로 가정하고 여기에 논리적 추론을 통해 실제

에 가깝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적용되었기에 (Conover 

et al. 1995, Groot Bruinderink and Hazebroek 1996, 

Romin and Bissonette 1996, Huijser et al. 2007),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북미와 유럽의 경우처럼 로드킬로 인해 발생

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통계를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발

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미와 유럽의 경우 붉은사슴 

(Cervus elaphus)과 무스 (Alces alces) 등 체중이 100 kg 

이상 나가는 대형 사슴류가 일반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체중이 20 kg 이하로서 소형 사슴류인 고라니의 로드킬이 

일반적이어서 충돌 시 교통사고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

해 수집된 각 도로 유형별 로드킬 자료와 개인 연구자의 로

드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로드킬 건수를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다음의 서로 

다른 두 방법으로 각각의 추정치를 낸 뒤 이 두 값의 평균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미국과 유럽의 사슴류 로드킬을 추정한 방법으

로서 정부기관에 의해 수집된 중복되지 않는 현장 자료를 

모두 더해서 최소 로드킬 건수를 파악한 뒤 실제의 수치에 

가깝게 추정해 나갔다. 이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는 

최근 년도의 수치를 적용하였고, 추세의 변화를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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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orted counts of water deer roadkill in South Korea

Source*
Year

Road type Surveyed road length 
(km)2015 2014 2013 2012 2011

KEC 2,302 1,824 1,939 1,996 1,914 Expressway 4,193
MOLIT 5,724 5,161 3,279 1,423 913 National road 13,948
ME 227 173 132 123 92 All types 4,533
KNPS 18 15 8 29 22 National & local road 290
CWARC 118 150 183 183 149 All types No data
Choi (2007) 180 (July 2004 – December 2006) All types 119

* KEC,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E, Ministry of Environment;
  KNP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CWARC, Chungnam Wild Animal Rescue Center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둘

째는 샘플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체 지

역을 유추하는 방법 (Conover et al. 1995, Caletrio et al. 

1996, Svensson 1998)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Choi 

(2007)에 의한 지리산권 4개 시군의 고라니 로드킬 정밀

조사 결과를 전국의 평균치로 가정하여 활용하였다. Pak 

and Lee (2015)의 로드킬 hot-spot 분석 지도에 의하면 

지리산권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

생하거나 평균적이며, 한국도로공사의 내부자료에 의하

면 고속도로의 고라니 로드킬이 2005년도 1,779건, 2014

년도 1,824건으로 유사하여 Choi (2007)의 조사결과를 

현재의 전국 평균치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3.1 국내의 로드킬 조사 통계

우리나라의 상시적 로드킬 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4

곳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 외 참고할 만한 로드킬 통계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고라니 로드킬 통계와 Choi 

(2007)의 지리산권 4개 시군 지역에서의 정밀조사 자료가 

있다. 이 여섯 유형의 자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4).

첫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포유류 로드킬 조사

를 하고 있으며, 순찰반이 매일 10여 회씩 모니터링 하는 

결과여서 실제 발생건수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

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동물 위주로 기록이 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고라니 로드킬이 

연평균 1,995건이며 전체 로드킬의 87.2%로서 절대 다수

였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국도의 포유류 로드킬을 조사하며, 

각 지역의 국토관리사무소에 속한 도로 보수원이 매일 1회

씩 기록하고 있었다. 국도에서는 2015년에 5,724건의 고

라니 로드킬이 기록되었으며, 고속도로처럼 대형동물 위

주로 기록하여 고라니 로드킬은 전체의 59.9%를 차지하

였고,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환경부는 각 지방 ․유역환경청의 야생동물조사

원이 전국의 도로 중 244개 조사구간 총 4,533 km를 선정

하여 육상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을 대상

으로 월 1회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에 227건의 

고라니 로드킬이 기록되었으며, 포유류 로드킬의 27.9%를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통계는 월 1

회의 조사 결과여서 연간 발생건수 추정에 무리가 있고 국

도와 지방도의 보수원들이 당일의 로드킬 사체를 제거한 

이후에 조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개 국립공원 내의 41개 

노선 290 km에 대해 주 1회이상 로드킬 조사를 수행 중이

며, 육상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고라

니 로드킬이 연평균 18건이며 포유류 로드킬의 11.9%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Choi (2007)의 로드킬 통계의 경우 육상척추

동물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구례, 남원, 하동, 함양)의 119 

km 도로를 매일 (2004년 7월 - 2005년 6월) 또는 이틀에 

한 번 (2005년 7월 - 2006년 12월)씩 정밀조사 한 기록이

다. 이중 매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1년간 고라니 로드킬

이 73건이며, 포유류 로드킬의 10.1%를 차지하였고, 1년 

동안의 로드킬 발생빈도는 0.61 건/km였다 (전체 기간: 

180 건, 0.60 건 km-1 yr-1). 

마지막으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자료로서 최근 5

년간 (2011년 - 2015년) 고라니가 차량과의 충돌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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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는 연평균 157건이었다. 이 자료는 구조 당시의 

X-ray 촬영기록을 통해 구조된 고라니의 주된 연령과 성

별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체 로드킬 중 몇 퍼

센트가 신고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3.2 국외의 사슴류 로드킬 통계 및 추정

외국의 경우 특정 분류군 (양서류, 조류, 척추동물 등)에 

대해 전국 단위의 로드킬 발생건수를 추정한 사례가 있으

며, 이는 연구자의 샘플구간 조사 (Caletrio et al. 1996, 

Svensson 1998) 또는 운전자에 대한 설문 (Seiler et al. 

2004)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로드킬 조사를 국가나 공공

기관이 상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통계 발표를 하는 사례

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로드킬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경찰의 통계자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슴류의 로드킬 수를 간접 유추한 연구가 다음과 같

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Huijser et al. (2007)의 연구팀이 미국 전

역의 로드킬 현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의회

에 제출하였는데,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5년에 

Conover et al. (1995)이 35개주에서 기록된 경찰 및 보험

회사의 통계로부터 538,000건을 확인하고 통계가 없는 

나머지 주의 면적에 이 수치를 비례해 적용하여 726,000

건으로 확대 계산 한 후, 일부 주에서 실시된 도로국과 환

경국의 로드킬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찰에 신고 되는 경우

가 50% 정도에 불과하므로 실제는 연간 1백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에 Romin and Bissonette (1996)

가 50%를 더 추정하여 150만 건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

고, Huijser의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미국 내 대형동물과 

자동차의 충돌은 연간 100~200만 건이 발생하며 증가 추

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럽 지역의 로드킬 추정은 Groot Bruinderink and 

Hazebroek (1996)에 의해 이뤄졌는데, 1995년 Conover 

등에 의한 미국의 로드킬 추정이 발표된 직 후 이뤄진 것으

로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유럽 각국의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된 사슴류의 로드킬 통계치를 근거로 하였으며, 러시

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연간 50만건의 사슴류 로드킬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까지 북미와 유럽 각

국의 로드킬 현황을 설명하는 경우 위의 통계가 주로 인용

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등의 타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사슴류 로드킬 추정치가 제시된 사례는 확인

되지 않았다.

3.3 국내의 고라니 로드킬 건수

첫째, 서로 중복되지 않고 매일 수집된 국내의 고라니 

로드킬 자료를 바탕으로 로드킬 건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에

서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연평균 1,995건(0.54  

km-1 yr-1)이 기록되었다. 이는 민자 고속도로 322 km가 

빠진 통계이므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도로에서의 수치를 

적용하면 연간 175건을 추가한 2,170건이 된다. 전국의 

국도에서는 2015년에 5,724건(0.41 건 km-1 yr-1)이 기록

되었다. 또한 지방도와 군도를 합하면 총 40,724 km로서 

국도의 2.9배에 이른다. 지방도와 군도의 고라니 로드킬이 

국도와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도의 2.9배인 

16,600건이 된다. Choi (2007)에 의하면 왕복2차선 도로

는 왕복4차선 산업도로에 비해 척추동물 로드킬 발생빈도

가 3.1배 높았으나 고라니 만 따지면 0.7배로 더 낮았다. 이

는 왕복2차선 도로는 왕복4차선도로에 비해 통행속도가 

낮고 가드레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고라니가 차량과 충

돌 시 부상만 당하거나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체가 노

면 위에 남겨지는 비율이 낮으며, 운전자나 주민이 사체를 

곧바로 치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대

형도로와 소형도로에서의 고라니 로드킬 발생 차이를 객

관적으로 유추하기 어려우며, 국도, 지방도, 군도의 차선 

수를 비교한 통계가 없어 지방도와 군도를 국도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차에 치었으나 죽지 않고 구조된 고라니의 대부분

은 치료되지 못하고 결국 폐사되나 이러한 수치는 고속도

로와 국도의 로드킬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충남야

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하면 충남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157건이었으며, 충남은 우리나라 (남한) 국토면적의 

8.2%를 차지한다. 따라서 타 지역까지 고려하면 매년 

1,915마리의 고라니가 이에 해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추정치들, 즉 고속도로 2,170건, 국도 5,724건, 지

방도 ․군도 16,600건, 구조 고라니 1,915건을 모두 합하

면 총 26,409건이다

둘째, 우리나라 로드킬의 평균치로 볼 수 있는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을 유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oi 

(2007)에 따르면 지리산권의 로드킬 자료는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총 119 km를 숙련된 조사자 3인이 2년 6개월

간 매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정밀 조사하여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의 고라니 로드킬 빈도는 도로 

1 km당 연간 0.61건이었다. 2015년 12월 현재 왕복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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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국 도로 중 도심지 밖의 도로에 해당하는 58,865 

km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 지리산권 고라니의 

연간 1 km당 로드킬 건수인 0.61을 적용하면 35,908건이

다. 따라서 고속도로, 국도, 구조센터의 통계를 근거로 한 

연간 26,409건과, 지리산권의 통계를 근거로 한 35,908건

의 평균값은 31,159건이다.

한편, 차에 치인 동물은 부상당한 채 도로를 벗어나 죽

거나 즉사하더라도 도로 밖의 풀숲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연구자들이 (Almkvist et 

al. 1980, Bissonette et al. 2000, Seiler et al. 2004) 도로 

위에서 발견되는 사슴류의 로드킬은 실제의 절반에 불과

하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Huijser et al. (2007)의 경우에

도 미국의 사슴류 로드킬 통계 추정 시 이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면 평균값인 31,159건

의 두 배인 62,318건, 즉 약 6만 건 이상의 고라니 로드킬

이 매년 58,865 km의 전국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이 추정치는 약 15만 km에 달하는 왕복1차

선의 소형도로와 48,662 km에 달하는 도시도로 (특별·광

역시도, 시도, 구도)에서는 고라니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

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의 통계에서는 고라니 로드킬이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지 않

아 국내 고라니 로드킬의 수적 변화 추세에 대한 판단은 어

려웠다 (Table 4).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라니 로드킬 발생건수는 연

간 최소 6만건 (1.02 건 km-1 yr-1)이며,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최근 5년간의 전반

적인 증감 추세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4. 고찰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최소 6만건의 고라니 로

드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과의 충돌 직전에 회

피된 사례까지 고려할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늘어 교통사고

를 빈번하게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지리산권 4개 시군 지역의 경우 고라니는 포유류 로드킬

의 10.1%을 차지하며, 척추동물의 로드킬 중 포유류가 

31.5%를 차지하고, 조류는 23.3%, 양서류는 28.2%, 파충

류는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Choi 

2007, Seo et al. 2015). 조류와 양서류의 경우 종의 특성 

상 실제 로드킬의 극히 일부만 도로 위에서 확인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한 해 척추동물의 로드킬 

발생건수는 수백만 건 혹은 천만 건이 넘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부족하였다. 

Seiler and Helldin (2006)에 의하면 스페인의 경우 연

간 도로 1 km 당 31건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만건의 척추

동물 (Caletrio et al. 1996), 벨기에는 연간 4백만건 이상

의 척추동물 (Rodts et al. 1998), 네덜란드는 연간 2백만

건의 조류 (Tempel 1993), 스웨덴은 연간 8.5백만 건의 

조류 (Svensson 1998) 로드킬이 추정된 바 있다. 또한 일

부 연구에서는 도로에서의 로드킬 만큼이나 철길에서의 

로드킬 역시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어 (Havlin 1987, 

Van der Grift 1999), 고속철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조류와의 충돌이 특히 빈번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은 운전자의 안전뿐

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물의 사망률에 영향을 줌으로

써 생태계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향후 신규 도로의 건설 과정 및 이미 건설된 도

로에서 로드킬 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생태통로 설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고라니 이외의 다양한 야생동

물의 로드킬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 연구와 예방정책

을 적극 추진하여 로드킬이 운전자의 안전 및 생태계의 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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